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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ellular phone dependency and its use levels of usage purpos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also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evelopment due 

to cellular phone dependency in children based on gender. Using the first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2010, this study analyzed 1,604 fourth graders who have their own cellular phones. For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alculated and mean difference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cellular phone dependency. The girls' total phone use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and meaningful 

gender differences in the phone use levels were found in the five phone usage purposes. In both boys and girls, the higher 

phone dependency group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phone use in more than eight usage purposes, lower self-resilience 

and self-regulating learning ability, and less positive peer and teacher relations. These findings show the importance of being 

concerned about and educating children in the fourth grade about the proper uses of cellular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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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통

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사용 증가는 인간이 지적, 정서적

인 욕구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 충족할 수 있도록 혁

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Kim, Lee, & Hwang, 2011). 특히 

휴대전화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즉시성과 직접성을 높여 주었다(Yang & Park, 2005). 그러

나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과 유사한 맥락에서 휴대전화의 과

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발달 전반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Kim & Oh, 2012) 인터넷 중독보

다 휴대전화의 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아가 휴대전화의 최초 사용 시기가 유아기로 하향화 되

고 있는 상황에서(Choi, 2006; J. Lee, 2011; Lee &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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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독립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

동에 대한 주의도 요청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9%의 4학년 아동을 포함했던 

Kim(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었다(Choi, 2010; Lee, 2007; Lee & Lee, 2008; 

Lee & Lee, 2012). 아동 스스로 휴대전화의 사용을 통제할 

수 없으며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소홀해진다고 느끼는 수준 

또는 중독적 사용에 대한 금단 증상을 5학년 아동보다 6학년 

아동이 더 높게 보인다(Choi, 2010; Lee & Lee, 2008)든지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휴대전화의 과다사용 정도

가 높다(Kim, 2009)는 연구결과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초등 고학년간 차이를 반영하며 휴대전화에의 의존 또는 중

독의 예방 교육이 한 해라도 더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해 주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은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

에 관한 실태 연구뿐 아니라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기본적인 분석 변인으로 포함

되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e.g., H. Lee, 2011; 

Park, 2007; Shim, 2004)이 일관되게 남아가 여아보다 중독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데 비해 휴대폰의 사용 또는 중독 관

련 연구들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들(e.g., Lee, 2010; Seung 

& Jin, 2012)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oi(2010), Lee and Lee(2008)의 연구, Lee(2007)의 연구

에서는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 청소년의 경

우, 여아가 남아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더 중

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e.g., Lee, 2008; Choi, 2008). 아

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즉 여학생은 문자메세지를, 남학생은 게임․

오락을 목적으로(Seung & Jin, 2012),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동영상/방송, 음악, 사진이나 그림의 이용을 목적으로

(Sung, 2006)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

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이었다. 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 변인에 따른 휴대전화에의 

의존도 차이를 확인하고, 성에 따른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휴대전화 중

독을 조기에 예방하고 성별 대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 또는 생활 역기능성에도 불

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에 빠져드는 원인은 개인의 사회심

리적 특성 외에 휴대전화가 정보매체로서 갖는 사용 동기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Yang & Park, 2005). 정보매체의 이용

과 충족 관점(Katz, Gurevitch, & Hass, 1973; Young & 

Rodgers, 1998 cited in Yang & Park, 2005)에서 볼 때 휴

대전화 사용의 동기와 목적은 사용자의 사교, 도구, 오락, 자

기표현 등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의 의존도와 사용 목적은 관계가 있으며, 예로서 휴대전화 

중독은 전화통화보다 문자발신건수가 많을수록, 오락이나 

재미, 도구적 편리성 등을 위해 휴대전화의 사용이 빈번할 

때 유발된다고 알려진다(Lee, 2008; Lee & Sung, 2012; 

Seung & Ji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른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었다. 아동의 성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별 휴대전화 중독 가능성을 사용 목적과 관

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

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었다

(Choi, 2010; Kim, 2009; Lee, 2007; Lee & Lee, 2008; Lee 

& Lee, 2012). 그러나 휴대전화의 중독 원인을 다각도로 발

견하는 것은 중독 예방과 개입 방안의 모색에 매우 중요하다

(Lee, 2008). 특히 학령기는 학업에서의 근면성이 요구되고

(Erickson, 1950) 대인관계와 사회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

는 시기이므로(Sullivan, 1953) 휴대전화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학습 관련 능력을 포함하는 개인적 심리 특성

뿐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발달 차이까지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개인적 발달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은 인터넷 과몰입 

성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Han, 2010; Kim, 

2013)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아동에서의 자아탄

력성 발달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 맥락의 요

구에 따라 자기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이다(Block & Kremen, 1996). 휴대전화에의 의존도가 높

은 아동은 의존도가 낮은 아동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보고(Lee & Lee, 2008)된 바 있으므로 자아탄력성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학생 대상의 Kim and Oh(2012)

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었다. 

아울러 Kim(2007), Seung and Jin(2012)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또한 낮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개별 학

습자가 학습 과제를 위해 행동, 동기, 인지를 자기통제하는 

초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라 할 때(Kim, 2007) 휴대전화 의

존도가 높은 청소년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성

취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석되었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과 무관하다는 보고(Lee, 2007), 휴대폰 사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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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Choi, 2010)는 

보고는 있으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

계를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

한 사교적 네트워크이므로(Peterson & Zill, 1986) 또래집단

에서의 사회적 관계 유지나 동조성이 휴대전화의 이용 동기

로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Kim, 2012; Sung, 2006). 그러

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Park, Kim, & Hong, 2012).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과다 사용할수록 

친구와의 친밀도나 만족도가 높거나(Lee & Lee, 2012)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아동이 사용하지 않는 아동보다 친구관계 

적응도가 높다(Kim, 2009)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비해 교

사관계는 청소년 대상의 Han and Yoon(2010), Sung(2006)

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사회적 지지나 학교스트레

스의 일부로서 제한적으로 고려되었다. 유일하게 초등 고학

년 대상의 Kim(2009)의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진 

교사와의 관계는 휴대전화 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낮은 연령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서의 차이를 개인

적 측면에서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발달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아동의 발달과 휴

대전화의 과다 사용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더 

어린 연령에서부터 예방 교육과 개입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상에 서술한 바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 경향과 의존도를 조사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2012a)의 

1차년도 조사 자료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비록 Kim(2009)

이 소수의 4학년 아동을 포함한 적이 있으나 초등 5, 6학년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들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별 사용수준, 의존도, 

의존도에 따른 발달결과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

엇보다 그 선행연구들이 서울, 부산, 마산, 순천 등 특정 지역

의 일부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전국적인 표

집에 의한 패널 자료는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높아 보다 신뢰

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표집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별로 휴

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

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아동의 휴대전화에의 과도한 의존 예방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

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 사용 목

적별 사용 수준은 각각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KCYPS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아동 중 조

사일 현재 자신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이다. 

2.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의존도 수준: 휴대전화의 사용 통

제가 어렵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휴대전화가 없다면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정도 등을 포괄하여 휴대전화 

의존도라고 한다. 의존도의 수준은 그 상대적 수준에 

따른 범주변인으로서, 의존도 문항 평균점수의 백분위가 

하위 30%면 하집단, 상위 30%면 상집단, 그 사이에 해당

하면 중집단으로 구분되었다. 

3.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은 가족과 

통화, 가족과 문자메세지,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

세지, 게임․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 보기의 9가지로 나뉘며, 사용 수준은 각 사용 목

적에 따른 사용 빈도를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한 점수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4.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 NYPI(2012a)의 조사

영역 분류에 따른 개인적 발달은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자아탄력성과 지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두 

하위변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대표적인 사회관계의 대상이 학교 장면에서의 

또래와 교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발달은 또래

관계, 교사관계 두 하위변인의 발달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KCYPS에 의한 ‘KCYPS2010 초4패널 1차년도 

데이터’(NYPI, 2012b)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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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

-ian

Age Education level

20-29 30-39 40-49 50-59 60-69
Lower than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Father
6

( .4)2)

656

(43.2)

819

(54.0)

34

(2.2)

3

( .2)

36

(2.4)

617

(40.6)

236

(15.5)

544

(35.8)

86

(5.7)

Mother
27

(1.8)

1057

(69.0)

434

(28.3)

14

( .9)

37

(2.4)

799

(52.1)

277

(18.1)

375

(24.5)

45

(2.9)

Others
2

(40.0)

3

(60.0)

3

(60.0)

1

(20.0)

1

(20.0)

1) Frequency excluding non-correspondences

2)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s percentile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 Subjects' Guardians1)
(N=1609)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78명 중 휴

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남아 725명, 여아 884명, 총 

1,609명이었다. 남아의 평균연령은 9.76세(SD = .31)였고, 여

아의 평균연령은 9.74세(SD = .30)였다. 

보호자의 연령과 교육수준별 빈도 분포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의 연령은 40대 54.0%, 30대 43.2%, 모의 

연령은 30대 69.0%, 40대 28.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부와 모 모두 고졸(40.6%, 52.1%)과 대졸(35.8%, 

24.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호자의 경우, 연령은 

50대(2명)와 60대(3명)이고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이 3명, 고

졸과 대졸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자 

21.4%, 사무종사자 15.7%, 서비스 종사자 15.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 기

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8%, 판매 종사자 5.2%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아동들의 가족 구성은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1,319명(82.0%)으로 대다수였고, (한)조부모 및 부모 가정 

138명(8.6%), 한부모 가정 98명(6.1%), (한)조부모 및 한부모 

가정 42명(2.6%), (한)조부모 가정 6명(.4%)의 순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의 소득수준 분포를 살펴본 결과, 

3,000만원대 21.6%, 4,000만원대 19.3%, 5,000만원대 15.4%, 

2,000만원대 13.6%, 9,000만원 이상 11.4%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KCYPS 초4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작성 근

거(NYPI, 2012c)에 기초하여 변인별 조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은 가족

과 통화, 가족과 문자메세지,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세

지, 게임․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의 

9가지로 분류되었다.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단일 문항에 

대해 ‘자주 사용한다’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2)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휴대전화의 사용 

통제가 어렵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휴대전화가 없다면 일상

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정도 등을 측정하는 Lee et al.(2002)

의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예;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의존도는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 형식 문항들의 평균점수로 산출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항신뢰도는 .83으로 산출되었다.

3)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 아동의 개인적 발달

은 두 하위변인 즉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자아탄력성과 지

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포함하였다. 자아탄력성

은 Block and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 and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Kwon(2003)

의 14개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신뢰도는 .85였다. 자기

조절학습능력은 Yang(2000)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학습능

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

성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이는 행동통제(5개 문항), 학업시간관리(4개 문항)의 하위차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신뢰도는 .72, .83이었다.

대인관계의 발달 측정을 위해서는 Min(1991)이 선행연구

들을 참고하여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Jeong, 2009)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5개 문항)와 교사관계(5개 문항)

가 하위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각 하위변인의 문항신뢰도는 

.65, .84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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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tatistics

Usage purpose 

TotalCalling 

family

Text 

message 

with 

family

Calling 

friends

Text 

message 

with 

friends

Game & 

entertain-

ment

Photo-

graphy

Watch

-ing 

videos

Listen

-ing music

Check

-ing time

Boys M  3.68  3.19 3.11  2.97 2.58  2.60 2.05  2.44  3.57  2.91

(n=725) SD  .57  .86  .89  1.00 1.01  .93 1.00  1.16  .75  .52

Girls M  3.77  3.35 3.15  3.28 2.19  2.84 2.01  2.48  3.61  2.96

(n=884) SD  .48  .74  .74  .77  .82  .87  .92  1.09  .69  .43

t -3.12** -3.76*** -.99 -6.92** 8.38*** -5.32***  .83 - .72 -1.10 -2.21**

**p < .01, ***p < .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Using Level Scores of Usage Purpos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the t Values 

from t-test (N=1609)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 발달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

두 Likert식 4점 척도 형식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위

변인별 또는 하위차원별로 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

하였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발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연구절차

KCYPS(NYPI, 2012a)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1, 초4, 

중1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패널표본은 다단계층화표집에 의해 각 학년을 대표하

는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종단적 접근에 의한 패널조사는 이

들을 대상으로 7년 간 매년 1회 아동의 성장․발달(신체, 지

적, 사회․정서)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가정, 또래, 교육, 지

역사회, 매체) 등에 관하여 반복․추적하여 이루어진다. 

1차년도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2009년도 교육

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써 전국

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중 표본으로 뽑힌 95개 학교 각각에 

재학하는 4학년 1개 학급의 전체 아동이었다. 이들에 대한 

1차년도 조사는 2010년 10월~11월의 두 달간 학교를 방문한 

면접원이 집단면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4. 분석방법

<연구문제 1> 즉 아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와 휴

대전화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에서의 차이를 알기 위해 각각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즉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른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의존도 문

항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 하위 30%를 하집단, 상위 

30%를 상집단, 그 사이에 해당하는 40%를 중집단으로 구분

하여 의존도 수준을 상대적으로 3개 범주로 변환하였다. 그

리고 아동의 성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별로 의존도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사용 수준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즉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 차이가 있는지를 알

기 위해서 의존도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 행동통

제, 학습시간관리,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문항 평균점수를 종

속변인으로 각각 일원변량분석 하였다. 모든 변량분석에 앞

서 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

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남아의 평균점수는 1.62(SD = .59), 

여아의 평균점수는 1.63(SD = .55)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은 편

이다’를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

도는 ‘의존적이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 유의성을 t 검증한 결과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t = -.08, p > .05).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점수

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평균의 차이를 t 검증을 한 결과

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2>에서 보듯이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별 사용 수

준 점수의 평균은 최저 2.01(SD = .92)에서 최고 3.77(SD = 

.48)의 분포를 보였고, 남녀 아동 전체에서 게임․오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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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ependency 

Group

Statis-

tics

Usage purpose

Calling 

family

Text 

message 

with 

family

Calling 

friends

Text 

message

with 

friends

Game & 

entertain-

ment

Photo-

graphy

Watch

-ing 

videos

Listening 

music

Checking 

time

Boys

(n=725)

Low

(n=306)

M 3.64
a

3.10
a

2.92
a

2.75
a

2.26
a

2.46
a

1.85
a

2.18
a

3.47
a

SD  .62  .91  .91 1.02  .93  .93  .94 1.12  .84

Middle 

(n=218)

M 3.66
a

3.13
a

3.16
b

2.97
b

2.66
b

2.57
a

1.94
a

2.40
a

3.62

SD  .59  .87  .87  .97  .99  .92  .93 1.16  .70 

High

(n=201)

M 3.79 b 3.40 b 3.35 b 3.30 c 2.99 c 2.85 b 2.47 b 2.89 b 3.67 b

SD  .44  .74  .80  .90 1.00  .89 1.03 1.10  .64

F 4.61** 8.36*** 14.84*** 19.58*** 34.80*** 11.38*** 27.32*** 24.27*** 5.15**

Girls

(n=884)

Low

(n=343)

M 3.71 a 3.32 2.94 a 3.07 a 1.97 a 2.66 a 1.77 a 2.27 a 3.47 a

SD  .55  .76  .80  .84  .75  .91  .84 1.07  .82

Middle 

(n=306)

M 3.82
b

3.37 3.21
b

3.35
b

2.23
b

2.85
b

2.04
b

2.51
b

3.70
b

SD  .40  .71  .67  .68  .80  .84  .92 1.10  .59

High

(n=235)

M 3.78 3.36 3.38
c

3.49
b

2.46
c

3.09
c

2.32
c

2.74
c

3.69 
b

SD  .46  .75  .67  .69  .85  .78  .93 1.04  .58

F 3.81*  .45 27.40*** 23.28*** 26.85*** 16.97*** 26.96*** 13.76*** 11.33***

*p < .05, **p < .01, ***p < .001

a, b, c. Different groups by Scheffé's test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Using Level Scores of Usage Purpos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Cellular 

Phone Dependency Group and the F Values from ANOVA (N=1609)

Figure 1. Distribution of Using Level Scores of Usage Purpos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목적의 사용 수준 점수가 낮은 

반면, 가족과 통화나 문자메세지, 친구와 통화나 문자메세지, 

시간보기 목적의 사용 수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참조). 성별 사용 수준 전체의 평

균점수는 남아 2.91(SD = .52), 여아 2.96(SD = .43)으로 나

타났다. 사용 수준에의 응답이 4점 척도에 따라 이루어졌음

을 고려할 때, 남아와 여아 모두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가끔 사용한다’는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의 전체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21, p < .01).

아동의 성에 따른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의 차이를 t 검증

으로 살펴본 결과, 친구와 통화(t = -.99), 동영상 감상(t = .83), 

음악듣기(t = -.72), 시간보기(t = -1.10)의 목적 모두에서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가족과 통화(t=-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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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ys b) Girls

Figure 2. Dependent Variables Scores according to Cellular Phone Dependency

p<.01), 가족과 문자메세지(t = -3.76, p < .001), 친구와 문자

메세지(t = -6.92, p < .001), 사진촬영(t = -5.32, p < .001)에서

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여아가 남아보다 각 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게임․오락 목적의 

경우 남아(M = 2.58, SD = 1.01)가 여아(M = 2.19, SD = .82)

보다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 = 8.38, p < .001). 

아동의 성별로 의존도의 세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사

용 목적별 사용 수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에서 사용 목적별로 의존도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과 통화, 문자메세지의 사용 

목적에 있어 남아의 경우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 수준

이 높고(F = 4.61, p < .01; F = 8.36, p < .001) 사후검증에 

의해 두 가지 사용 목적 모두에서의 하집단과 중집단의 사용 

수준은 상집단의 사용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다고 볼 수 있었

다. 여아의 경우는 가족과 통화하기 목적에서 의존도 집단 간 

사용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F = 3.81, p < .05), 

사후검증 결과 하집단의 사용수준 점수(M = 3.71, SD = .55)

가 중집단의 사용 수준 점수(M = 3.82, SD = .40)보다 유의

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과 문자메세지는 

의존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45, p > .05).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세지 목적의 경우, 남아(F = 14.84, 

p < .001; F = 19.58, p < .001)와 여아(F = 27.40, p < .001; 

F = 23.28, p < .001) 모두 의존도 집단에 따른 사용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의존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

용 수준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친구와

의 통화에 있어 남아는 하집단과 중․상집단간, 여아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친구와 문자메세

지 목적에 있어서는 남아가 의존도의 세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반면 여아의 경우 하집단에 비해 중․상집단의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다.

게임․오락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수준 역시 

남녀 아동 각각에서 의존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져(F 

= 34.80, p < .001; F = 26.85, p < .001) 의존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게임․오락 목적의 사용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

었다. 사후검증에 의해 하집단․중집단․상집단간 사용 수

준이 유사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의 목적에 있어, 남아의 

의존도 집단간 각 사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1.38, p < .001; F = 27.32, p < .001; F = 24.27, p < .001).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 수준이 높았고, 하․중집단에 

비해 상집단의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있어 여아의 경우 의존

도 집단간 사용 수준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 = 16.97, p < .001; F = 26.96, p < .001; F = 13.76, 

p < .001).

휴대전화를 시간보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이 의존

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15, p < .01; 

F = 11.33, p < .001). 의존도의 특정 집단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남아의 경우 하집단과 상집단간, 

여아의 경우 하집단과 중․상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에 있어 의존도의 하집단 각각

은 상집단 또는 중․상집단에 비해 시간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의 의존도 집단에 따라 아동

의 개인적, 대인관계 발달 점수가 차이있는지를 알기위해 각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한 결

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참고로 아동의 성별로 

종속변인별․의존도집단별 평균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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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ependency 

group

Individual development Interpersonal relations development

Self-resilience

Self-regulating ability

Peer relations Teacher relations
Behavior control

Learning time 

management

M
F

M
F

M
F

M
F

M
F

(SD) (SD) (SD) (SD) (SD)

Boys

(n=725)

Low

(n=306)

3.08 3.34* 2.98
b

25.01*** 2.75
b

3.52* 3.12
b

11.88*** 3.16
b

7.42***

 .51  .54  .73  .55  .62

Middle

(n=218)

2.97 2.75 a 2.60 a 2.92 a 2.95 a

 .48  .54  .66  .54  .65

High

(n=201)

3.01 2.66
a

2.72 2.92
a

3.01
a

 .46  .54  .65  .54  .68

Girls

(n=884)

Low

(n=343)

3.16
b

14.26*** 3.13
c

53.44*** 2.97
c

16.64*** 3.21
c

14.90*** 3.36
b

11.49***

 .47  .57  .70  .51  .58

Middle

(n=306)

3.00 a 2.93 b 2.82 b 3.09 b 3.23 a

 .48  .53  .67  .49  .64

High

(n=235)

2.96
a

2.66
a

2.64
a

2.98
a

3.11
a

 .45  .50  .68  .47  .62

*p < .05, ***p < .001

a, b, c. Different groups by Scheffé's test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evelopment Scor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Cellular Phone Dependency Group and the F Values from ANOVA (N=1609)

<Table 4>에서 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개인적 발달

의 하위변인 즉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능력 각각에 있어 

의존도의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평균의 차이검증 결과 의존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아탄력성의 경우, 

여아(F = 14.26, p < .001)는 의존도의 하집단의 자아탄력성이 

중․상집단의 자아탄력성에 비해 높지만 남아(F = 3.34, p 

< .05)는 특정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경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의존도 집단

간 행동통제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F = 25.01, 

p < .001) 중․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고, 학습

시간관리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F = 3.52, p < .05)는 하집

단이 중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기인된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여아의 행동통제 (F = 53.44, p < .001)와 학

습시간관리(F = 16.64, p < .001)에서의 유의한 집단 차이는 

두 하위차원 모두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높은 평

균점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대인관계의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하위변인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 의존도 집단에 따른 평균점수가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로써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F = 

11.88, p < .001), 의존도 하집단은 중․상집단에 비해 또래

관계 평균점수가 높고, 여아의 경우(F = 14.90, p < .001) 또

래관계 평균점수는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유의하

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관계 평균점수는 남아와 

여아 모두 의존도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 = 7.42, p < .001; F = 11.49, p < .001), 하집단의 

평균점수가 중집단과 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의 의존도와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각각 차

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에의 의존도 수준에 따

라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에의 의존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연구문제별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에의 의존도는 유의한 성



9아동의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와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개인적 및 대인관계 발달간의 관계 분석

- 91 -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 있어 

여아의 휴대전화 사용 수준이 높고 의존도 또는 중독적 사용 

수준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e.g., Lee, 2008; Lee, 

2010; Seung & Jin, 2012; Yang & Park, 2005)과는 일치하

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의 의존적 혹은 중독적 

사용 수준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소수의 연구결

과들(Bianchi & Phillips, 2005; Kang, 2005; Kim, 2005)과

는 일관된 것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oi(2010), Lee and Lee(2008), Lee(2007)의 연구들에서는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4, 5, 6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휴대폰의 소지 년 수가 오래지 않아서 

인지(Lee & Lee, 2008),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차

이에 의한 것인지(Choi, 2010)는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아울러 남녀 아동의 휴대전화에의 의존도의 평균

점수가 각각 1.62, 1.63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휴대전화에 대해 의존적이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년 사이에 휴대전화 중독

의 통제영역과 일상생활 장애 영역에서 의존적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Lee and Lee(2008)의 연구결과는 휴

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및 중독예방 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해 주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의 차

이 분석에 앞서 성별 사용 수준을 살펴본 바 남아 2.91, 여아 

2.96로 각각 나타났다. 9가지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을 비교

하면 남아와 여아 모두 가족과의 통화, 시간보기, 가족과 문

자메세지의 사용 수준이 최저 2.97에서 최고 3.77점으로 상

대적으로 높았고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세지의 사용 수준

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게임․

오락, 사진촬영 목적의 사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

화 사용 수준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기 보다는 ‘가끔 사

용한다’는 수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CYPS

에서 밝혀진 중2의 휴대전화 사용수준 즉 남아 3.07, 여아 

3.22(Seung & Jin, 2012)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 남녀 아동

의 사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2에 비

해 초4의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

용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용 수

준이 낮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다. 둘째, 동

영상 감상, 음악듣기, 게임․오락, 사진촬영과 같은 오락적 

목적의 사용이 낮고 가족과의 통화나 문자메세지 전달을 위

한 휴대전화의 사용이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세지보다 빈번

하게 나타났다. 이는 또래관계 중심의 청소년들과 달리 초등

학교 4학년 아동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한 행동 감시와 위기상황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확산시켰

을 것이라는 Ling(1998)의 지적, 초등 5,6학년 아동의 통화 

상대가 부모인 경우가 약 55%이고 휴대전화의 구입동기가 

부모가 사주었다는 비율이 약 45%로 가장 높다는 보고(Lee, 

2007)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여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경향이 높다는 보고들(Augner & Hacker, 2012; Lee et al., 

2002; Seung & Jin, 2012)과 일치된 결과였다. 남아가 휴대

전화의 오락성과 과시적․기술적 측면에 관심이 큰 반면 관계

를 중시하는 여아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Jang, 2002; Lee et al., 2002)

는 성에 따른 차이의 설명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도 적

용될 수 있었다. 여아가 가족과의 통화나 문자메세지, 친구

와 문자메세지를 남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며, 남아는 여아보

다 게임․오락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여아의 사진촬영 목

적의 휴대전화 사용 수준이 높은 것도 사진을 촬영하는 휴대

전화를 기록을 위한 도구로서 보다는 사진을 문자메세지처럼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사용(Lee et al., 2002)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라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각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가족

과의 통화와 문자메세지 목적의 사용 수준에 있어 남아는 상

집단이 중․하집단에 비해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지만, 여

아는 가족과의 통화 목적에서만 하집단과 중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고 가족과 문자메세지에서는 의존도 집단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친구와 통화 목적의 

경우 남아는 하집단에 비해 중․상집단이, 여아는 상․중․

하집단의 순으로 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친구와 문자메세

지 목적의 경우는 남아에서 상․중․하 집단의 순으로, 여

아에서 하집단에 비해 중․상집단의 사용 수준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존도의 수준에 따라 가족

간의 소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수준은 친구와의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비해 민감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에 있어 휴대전화가 

부모로부터 해방 또는 독립하여 자유로운 소통과 네트워크 

공간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사용되며(Lee 

et al., 2002; Ling, 1998), 휴대전화 중독집단이 가족보다는 

친구 집단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Kim & Oh, 2012; 

Yang & Park, 2005)과 달리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에게 있

어서는 휴대전화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며 자녀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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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동기화되어(Lee et al., 2002; Ling, 1998) 나타난 결

과로 해석되었다. 다만 여아의 경우, 친구와의 문자메세지 사

용에 있어 의존도 하집단의 사용 수준이 남아의 의존도 중집

단의 사용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의존도 하집단에 비해 

중집단과 상집단의 그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는 

휴대폰 중독 집단에서 문자의 수신과 발신 건수가 많아지는 

청소년기 여아(Lee, 2008; Seung & Jin, 2012)와 유사한 사

용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아에 비해 여아의 사춘기가 

더 일찍 시작된다(Song, 2010)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특성, 즉 

자유롭고 유연하게, 친밀하게 또래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메

세지 중심의 상호작용(Lee et al., 2002)을 선호하기 시작했

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여아의 특성에 대응하는 남아의 특성은 게임․오

락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에서 발견되었다. 남아의 게임․오

락 목적의 사용 수준은 의존도 하집단과 중집단의 사용 수준

을 같은 목적의 여아의 의존도 중집단, 상집단의 사용 수준

과 각각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게임․오락목적의 사용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의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앞선 분석 결과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사

실 최근의 휴대전화는 음성통화 외에 컴퓨터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폰으로서(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0) 

스마트폰의 오락성은 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의 하나이

다(Park & Shin, 2010). 그리고 유아를 포함한 20세 이하의 

사용자는 엔터테이먼트 중심의 사용자 계층으로 분류된다

(Lee & Sung,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남

아에서의 휴대전화 게임․오락 목적의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

은 청소년기 휴대전화 중독집단 남학생의 휴대전화 게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Lee and Myung(2007)

의 보고와 일관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학령기 남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설명(Shim, 2004)으로써 가

능하였다. 즉, 게임의 내용이 격투, 전투 등 남아의 관심사와 

관련되고 성취감, 공격성, 또래모임으로서의 게임 기능이 남

아의 휴대전화 게임 사용에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 목적의 휴대전

화 사용 수준 역시 남녀 아동 모두에서 의존도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용 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용 목적들은 휴대전화

가 갖는 고유한 매체 특성과 관련이 있다(Lee, 2008; Leung 

& Wei, 2000). 즉, 취미나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오락이나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오락적 특성, 그리고 계산기, 시계,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Lee(2008)는 만 12세~40세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예측

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매체 특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서의 휴대전

화의 매체 특성 관련 사용 수준이 다른 사용 목적들에서의 

사용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더라도 의존도에 따

른 사용 수준의 차이가 확인된 만큼 휴대전화 중독의 예방․

노력에서 이러한 사용 목적들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의존도 집단에 따른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에 관

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남아와 여아 모두 본 연구에서 다

룬 9가지의 사용 목적 거의 모두에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

을수록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체의 

영향은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m, 2012; Seung 

& Jin, 2012)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도가 휴대

전화 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Sung, 2006) 이용시간의 

많고 적음이 중독의 예측 변인(Yang & Park, 2005)이라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결과들과 일관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아동 개인내적인 사용 목적간 사용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KCYPS 중학생 패널에서 휴대전화 고

의존 집단이 다목적에서 높은 사용 수준을 보인다는 보고

(Kim, 2012)에 비추어 초등학교 4학년 의존도 상집단 아동

에서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교육은 휴대전화의 활용 

목적과 같은 질적인 변인과 함께 활용 수준과 같은 양적인 

변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른 아동의 개인

적 및 대인관계 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개인적 발

달 측면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KCYPS 중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던 Kim and Oh(2012)의 연구결과와

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휴대전

화 중독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

년들이 낮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휴대폰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선택함을 의미

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은 인터넷 중독

의 보호요인으로 또는 인터넷 과몰입 성향을 조절하는 변인

으로 보고되었고(e.g., Han, 2010; Kim, 2013; Lee, 2009),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Choi,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연구대상 연령이 가장 

낮고, 원인이 아닌 적응적 산물로서의 자아탄력성(Garmezy, 

1993)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휴대전화에의 높은 의존을 보이는 아동의 자아탄력

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휴대전화에의 의존 내지 중독이 위

험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긍정적 능력인 

자아탄력성(Garmezy, 1993)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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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휴대전화에의 의존도가 높은 집단

일수록 개인적 발달의 또 다른 측면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차원들 즉 행동통제와 학습시간관리의 능력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행동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Kim, 2007), 여아의 행동통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학습시간관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ung & 

Jin, 2012), 또는 학습시간관리 능력이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

하는 위험요인이다(Kim & Oh, 2012)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성에 따른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과 달리, 본 연구의 

초등학교 4학년 남아와 여아 모두가 휴대전화 의존도와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청소년보다 

이전의 발달단계에 속하는 학령기 아동들의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

로 낮은 상태에서 의존도에 따른 차이가 긍정적인 학습능력 

발달의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Choi, 

2010). 그러나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낮아 학업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고(Choi, 2010; Lee & Lee, 2008), 차후 청소년

기에 높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업성취도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Seung & Jin, 2012)을 

고려할 때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서도 휴대전화 의

존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 아동 모두에서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집단일

수록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의 긍정적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비해 초등학교 아

동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은 부모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Lee & Lee, 2012). 그럼

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시기의 아동들 역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Lee & Lee, 

2012), 청소년(e.g., Kim, 2012)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의 

의존이 정보 차원에서의 이용보다는 관계 차원에서의 이용

과 관계가 깊다(Na, 2002)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초등 5, 6학년과 청소년 대상의 연구 다수는 휴대전

화 의존과 또래관계의 내용 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거

나 상반된 결과를 비일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주목되었

다.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휴대전화의 과다사용

에 빠지게 된다는 보고(Lee & Myung, 2007)가 있는가 하면 

사용 의존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친밀도나 만족도가 높

고(Lee & Lee, 2012), ‘저의존-비사교형’ 사용 성향이 사회적 

위축감을 심화시키거나(Kim, 2012), 또래집단에의 강한 애

착 또는 동조성향이 강할수록 휴대전화에 집착하거나(Han 

& Oh, 2006; Yoon, 2005), 비사용 학생이 사용 학생보다 외

톨이 성향이 높다(Lee et al., 2002)는 것이었다. 이 같은 연

구결과의 차이 해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또래관계 발달간의 인간관계를 

검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이용의 목적과 의존도의 관계를 

함께 고려(Na, 2002)하지는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재확

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의존도가 높을수록 긍정

적인 교사관계의 발달수준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

전화의 의존도가 또래와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와의 부정적

인 관계 발달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

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으로 고려될 만큼 중

요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못 받은 학생들

의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학업 외적인 즐거움, 즉 휴대전화 

사용에의 의존을 높일 수 있다(Han & Yoon, 2010)는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는데 있어 매개변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고 예측변인

과 결과변인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의 해석

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인 

표집의 대표성이 높은 패널자료에서 국내 최저 연령인 초등

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관련 변인들을 

다룸으로써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

과들, 그리고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 휴대전화에의 의존에 유

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라도 아동의 성과 휴대전화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을 고려한 

휴대전화 사용 교육 및 의존 예방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아직 초등

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아직 ‘의존적이지 않

은’ 수준으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자료의 조사 시점이 2010년이었고 휴대전화의 기술적 발전

과 사용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의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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